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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대통령, 납득 어려운 비상식적 행동…정원오, 서울 책임지기에 역부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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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강서구 가양장터를 순회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

고 있다. (사진=오세훈 캠프 제공) 2026.05.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을 "비상식적 행

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장터 순회 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께서 투표장에서 일반 국민 입장

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동이 있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는 대통령이니까 법 위에 있다, 나는 일반적인 국민들과 다르다는 초법적인 무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어제 행동에서 자

연스럽게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공소취소 특검을 바로 법을 밀어붙여서 가동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를 한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 측이 연일 안전 문제를 앞세워 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택 문제를 비롯해 교통, 약자와의 동행, 도

시의 매력도 증진까지 서울시장은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골고루 갖춰야 된다"며 "선거 막판에 정 후보가 오로지 안전만을 외치

고 있는데, 다방면에서 고루 갖춰야 될 식견에 대해 자신이 없음을 본인이 웅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 역시 글로벌 도시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대한민국을 이끄는 서울시를 책임지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인 후보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서울시장 토론회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토론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러한 토론이 적어도 2~3번 정도는 열려서 모든 후보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데 한 번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들었다"며 "민주당은 정말 각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정 후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후보는 오전 9시께 은평구 불광천을 찾아 산책하는 시민들과의 인사를 시작으로 '88시간의 무한 책임 유세'에 돌입한

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및 한강공원, 서남권 주거 정비 벨트 지역, 금천구 현대시장과 용산구 후암시장,

서초구 방배역 등을 찾아 막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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